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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이온전지 미국 운송규제 대응
관련기관 3곳 한국측 공동의견서 제출 … 운송비용 200% 증가 우려

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에 대해 무역협회 등 3개 기관이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대응에 나섰다.

무역협회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지연구조합 등 3개 기관은 미국 교통부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

에 대한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월14일 발표했다.

의견서에서 “규제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리튬이온전지가 일반 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돼 운송비만 최대

200% 증가한다”며 “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품 사이클이 짧은 IT(정보기술)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

해, 미국 소비자 불만이 증대하고 재고관리 등 문제가 발생할 것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.

그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해 관련제품을 수송했으나,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었고, 기존 사고는 국제기

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의 취급 부주의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승객 및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

요하다고 지적했다.

미국은 1월 발화 가능성을 이유로 리튬이온전지의 단락방지 포장을 의무화하고 비행기 당 포장수량을 제한

하는 내용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을 발표했고, 3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

을 밝힌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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